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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 ‘독일소시지·수제맥주·유자빵’ 새 명물로 떠올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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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남해 노을. 경향신문 자료사진

경남 남해군은 새로 주목해야 할 남해 관광자원으로 독일소시지와 수제맥주·유자빵 등이 떠올랐다고 2일 밝혔다.

남해군관광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남해군민과 관광객 총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‘남해군의 신규 관

광자원 인지도 및 선호도 설문조사’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.

설문조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유형을 반영해 신규 콘텐츠를 찾고 판매 전략을 추진하고자 진행됐다. 설문조사는 신

규 먹거리, 관광지, 살 거리, 대표색, 빛의 풍경, 소리 등 총 6개 문항에 걸쳐 진행됐다.

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민이 생각하는 관광자원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관광자원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색, 빛, 소리 등 새

로이 접목할 감성자극 콘텐츠도 살필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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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결과, 경쟁력이 높은 음식으로 관광객이 꼽은 1위는 독일소시지(22.2%), 2위는 전복마늘찜과 해물찜(15.8%), 3위는

시금치ㆍ고사리 파스타(14%), 4위는 화덕피자(11.4%)로 나타났다.

지역민이 꼽은 1위로는 ‘시금치ㆍ고사리 파스타(26.9%)’, 2위는 전복마늘찜과 해물찜(18.2%), 3위 전복솥밥(13.1%), 4위

독일소시지(11%)로 조사됐다.

관광객과 지역민 모두에게 인기 많은 먹거리는 ‘전복마늘찜, 해물찜’과 ‘전복솥밥’으로 꼽혔다. ‘화덕피자’ ‘백반과 한정

식’ ‘해물파전’ ‘칼국수’ 가 그 뒤를 이었다.

남해군은 신규 먹거리 발굴이 목적이었기에 기존 알려진 ‘멸치쌈밥’이나 ‘갈치조림’은 설문조사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

다.

관광객이 가고 싶은 곳 1위로는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(18.6%), 2위 편백자연휴양림(12.7%), 3위 설리스카이워크(10.

3%), 4위는 양떼목장(8.6%)이었다. 지역민이 꼽은 1위는 설리스카이워크(14%), 2위는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(12.1%), 3

위는 편백자연휴양림(11.7%), 4위는 남해바래길(11.4%)로 나타났다. 스페이스 미조와 상주 주상절리도 주목을 받았다.

관광객이 사 가고 싶은 제품 1위는 수제맥주(21%), 2위는 유자빵, 카스텔라(17.6%), 3위는 멸치액젓 및 어간장(14.7%)으

로 나타났다. 지역민들이 꼽은 1위는 멸치액젓(17.6%), 2위는 수제맥주(14.5%), 3위는 유자빵(13%) 순으로 조사됐다.

관광객이 꼽은 남해의 대표색은 독일마을 지붕, 남해대교와 창선·삼천초대교의 기둥색인 ‘주홍빛(20.5%)’을 꼽았다. 이어

다랭이논과 두모마을의 유채꽃과 남해 유자로 연상되는 ‘노란빛(18.8%)’이 2위, 3위는 은빛(16.5%)이었다. 지역민은 죽

방렴 은빛 멸치, 상주은모래, 몽돌해변을 닮은 ‘은빛’을 1위로 꼽았다. ‘노란빛’ 2위, ‘주홍빛’ 3위로 조사됐다. 4위는 편백

숲과 시금치밭, 마늘밭으로 그려지는 ‘초록빛’, 5위가 바다를 닮은 ‘파란빛’이 꼽혔다.

남해 풍경으로는 지역민·관광객 모두 ‘금산 보리암 일출, 일몰(20.4%)’이 으뜸이었다. 이어 남해대교 야경(16.3%)과 독일

마을 야경(14.2%), 다랭이마을 하늘 달빛과 앵강만 노을이 뒤를 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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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에서 듣고 싶은 소리로는 ‘밤바다 몽돌 구르는 소리’(19.2%), ‘편백숲 흙길을 밟았다’(17.4%) ‘보리암 기도’(13.2%) ‘미

조항 뱃고동 소리’(11.1%) ‘캠핑장 장작 타는 소리’(9.6%)를 꼽았다.

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“이 결과를 참조해 새로운 남해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상표와 관광 상품 개발을 준비해가겠

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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